
  이종민 기자 |   승인 2024.04.24 14:10

이종민 기자

HOME   전국   인천·경기

옹진군자원봉사센터, ‘Green 스마일 옹진’ 추진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옹진군자원봉사센터는 'Green 스마일 옹진' 사업이 지난 2월 16일 대
이작 해당화봉사단의 마을안길 쓰레기수거활동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추진된다고 밝혔다.

옹진군에서는 해마다 진행하는 환경정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각 지역단체의 봉사자들이 참여
하여 애향심과 협동심을 바탕으로 마을 내 방치장소 화단조성, 마을안길 쓰레기수거, 바닷가 환
경정화활동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Green 스마일 옹진' 사업에는 옹진군 3개 지역에서 5개 단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환경정화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홍득표 옹진군자원봉사센터장은 “그 어느 때보다 생활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옹진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실천적인 방법들을 모색
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봉사단의 활
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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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작은 실천, 지역사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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